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성경: 신명기 16장 9-12절       
(Tag:) 김성훈, 신선미, 신선혜, 영택, 영민

 9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 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10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1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2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신16:9-12) 
하나님은 명절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실때는 항상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말씀 하셨다.

 29 너의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
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신14:29)

어느 시대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는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버

림받은 자들이 있다. 그들은 꼴찌를 하고, 업수히 여김을 당하며, 왕

따를 당한다. 

대표적으로 나그네가 있고(동남아 외국인 노동자들), 고아와 과부가 

있다. 이들은 구조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가난하게 살며 허드렛일을 

한다.

약자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약자

계층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환경을 대물림하기도 

한다.

누가 대물림하고, 누가 벗어나는가? 또는 누가 강자였다가 약자가 

되기도 하며, 누가 약자였다가 강자가 되기도 하는가? 우리는 그 원



리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 구조는 극 소수의 특권계층과 소수의 

중간계층, 그리고 대다수는 하층민을 이루는 사회이다. 이슬람처럼.

보편적이지만 이상적이지 않는 구조는 소수의 특권계층, 중간계층, 

하층민의 구조가 피라미드식인 경우다. 

가장 바람직한 구조라면 다이아몬드식 구조일 것이다. 특권계층과 

하층민이 극소수를 차지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중간 계층을 이룬다

면 좋다. 그리고 더 이상적이라면, 특권계층과 하층민을 이루는 사람

들의 머무는 기간이 짧다면 좋다. 이런 특권과 하층민의 신분이 되물

림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사회가 되도록 돕는 말씀이다.

몇 달전에 디즈니네이처에서 ‘몽키 킹덤’이라는 다큐멘타리 영화

를 발표하였다. 스리랑카의 밀림지대에 살고 있는 긴꼬리원숭이의 삶

에 대한 이야기이다. 하층민 계급 ‘마야’가 나그네 ‘쿠마르’와 

몰래 사랑을 하고 어린 아기 원숭이‘킵’을 얻게 되는 과정, 전쟁이 

일어나 보금자리에서 쫓겨나게되는 과정을 그렸다.

그런데 이처럼 위기에서는 산전수전 다 겪은 ‘마야’의 활약이 대

단해진다. 조직 내에서 마야의 역할이 커지면서 점차 마야의 지위가 

높아지게 된다. 영화는 서서히 하층민 마야가 특권층이 되어가는 과

정을 담아냈다고 볼 수 있다.  조직이 위기를 당하면서 계급이동이 

가능해졌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사람의 사회에서는 이보다 계급이동을 하려면 훨씬 더 복잡하

고 긴 여정을 걸쳐야 한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원리는 있다. 

세속적 원리와 영적원리가 있다. 세속적 원리는, 잡종번식의 원리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선행학습의 중요성, 기득권이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벌어야 하며, 쟁취해야 한다는 것.



보다 성경적이며 영적인 원리를 살펴보자.

 10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명절을 지켜야 한다. 명절을 하나님 앞에서 지

켜야 한다는 뜻. 왜냐면 오직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다.

복이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사람들은 대학을 나와야 한다, 인맥

이 있어야 한다, 부모를 잘 만나야 한다, 원만한 인간관계가 중요하

다 는 등 여러 가지 조언을 한다. 모두 일리가 있는 말들이다. 그러

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명절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한다는 말씀

의 뜻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명절의 주인공이시다. 누가 날을 복되

게 하며 기념하게 하며 그 기념하는 날 누구를 기릴 것인가? 바로 하

나님이 아니신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복된 예물의 기준이 됨)

 11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물론 약자라고 해서, 나그네라고 해서 모두 선하거나 앞으로 계급상

승 일순위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이들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 가능성을 크게 하려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 하도록 하

는 것이 좋다.

즉, 그들의 처지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리고 즐거워하

는 것이다. 자신의 위치에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구체적인 

도움을 베푸실 것이다.

정부와 사회는 그들에게 보편적인 온정을 베풀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악한 자들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게 되면 사회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며, 더 불행한 사건들이 많아지게 될 것

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구조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위치에 

있으니, 성경은 그들을 구조적으로 돌보도록 계시하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12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리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처지를 겸손하게 여겨야 한다.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

   


